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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일보 - 1930 . 10. 07/ 4면/ 6단

科學의 眞正한 方法論(四)

裵相河君의 理論을 批判함

柳春海

君이여! (君인지 容恕하라! 여긔서도 亦是 主觀的이고 精的이고 孤立的이고 

非關聯的이고  觀念的이고 非體系的이다.

▲

以上 論法으로하면 엇지하야 君은  헤-겔 과  포이엘하 에지만 가고 

더 올나가서  아리스토테레스 지도 가지 안는가? 辨證法은  헤-겔 自身

이 懷疑하야 突發的으로 無關聯的으로 生而知지 한 것이 아니다. 勿論 徹底

하게 硏究하여야만 된다. 그러나 君이 要求하는 程度의 徹底를 知得한 사람-

勿論  헤-겔 의 書籍을 읽고- 이 朝鮮에도 全無하다고는 斷言하지 못할 줄 

밋는다. 이것은 姑掠하고  헤-겔 自身의 말로 體得하엿든지 同志로 더 부터 

討護하야 體得하얏든지  헤-겔 과 가티 創想하엿든지 우리는 何等 關係가 

업슬 것이 아닌가? 우리는 辨證法 그것을 爲하야 辨證法을 硏究하는 것이 

아니고 現實의 事物과 現象을 硏究하기 爲함이다만 일 君과 가티 한다면 君

의 誤謬는 君이  맑쓰 以前의 사람이 아니고  맑쓰 以後의 사람인 故로 

더욱 重大하다.

▲ 

 다시 君의 글을 引來하자.

- 헤-겔 自身의 辨證法을  헤-겔 自身의 말로써 體得할 것! 이것은 現

在의 나의 바라고 여가는 바 目標이다. 도리혀 먼 곳에 同志잇기를 미드면

서... 맑쓰主義의 哲學的 基礎! 나는 나 自身의 獨特한 힘으로 (알고 보면 平

凡 할지 모른 나) 이 問題를 캐여들 한다. 平生의 宿題일지도 알 수 업

다... (新興 第 三 號)

君이 말과 가티 한다면 헤-겔 以後의 人類 歷史는 進步되지 못하엿슬 것

이며 라서 假令 進步되엿다 할지라도 맑쓰와 레-닌은 잇지 못하엿슬 것이

다. 君은 如何한 理由로 헤-겔의 辨證法을 君 독특한 힘으로 캐여 들어 그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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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로 平生의 宿題를 삼으려 하는가? 君은 맑쓰主義의 哲學的 基礎를 알고저

함이라고 對答할 것이다. 그러면 맑쓰主義는 웨 알려고 하나? 君의 對答은 

探味 할 것이다. 勿論 君 自身은 徹底明瞭하다고 主張하겟지만 簡單하게 말

하면 君은 必然的 目的 意識的으로 그것을 硏究하지 아니하기 문에 第 一

로 懷疑하게 되고 第 二로 主觀的 觀念論的으로 對象을 單純化하게 되고 第 

三으로 衒字的 言辭를 弄하게 되는 것이다. 卽 君의 態度는 아카듸믹크한 理

論인 同時에 科學의 方法論 上으로 보든지 어듸로 보든지 反動的이다.

▲

君아! 우리는 堅固한 哲學的 根據가 업시는 如何한 科學이든지 (自然科學

이든지 哲學이든지 社會科學이든지) 르조아 思想의 說明과 르조아 世界

觀의 復興에 對한 鬪爭에 견듸지 못할 것을 理解하지 안흐면 안된다. 이 鬪

爭에 견듸고 充分한 成功을 하고 最後지 遂行하자면 우리는 맑쓰의 主張

한 바 唯物論을 意識的으로 信奉하는 卽 辨證法的 唯物論者가 되지 안흐면 

안된다.

君아! 誤解하지 말고 놀래지마라! 내가 이 가티 말한다고 君은  終身的 奴

隸 는 되지 안는다. 君의 主觀에는 그러케 思惟될는지 모르겟스나 君아! 君

의 方法論이 正確한가 反省하라! 辨證法的 唯物論을 硏究한다는 君의 硏究 

그것이 唯物論的 辨證法이라야 한다. 硏究過程은 君의 말과 가티 平生이 걸

릴는지 몰은다. 

▲

그런고로 持續性이 잇고 動的이고 相互關聯이 잇는 것이다. 그러나 대게 

君과 가튼 非辨證法的 唯物論者는 모든 局限性이 잇다. 第 一의 局限性은 複

雜한 것 合成된 것을 單純한 것에 還元시키는 것이 科學의 唯一한 任務로 

假定하는데서 생겨난다. 이 方法도 한 科學의 武器의 一種이지만 簡單한 

것은 이  還元 의 正當한 根據가 잇서야 된다. 卽 單純性만 追求하고 複雜한 

것의 特殊性을 忘却하면 안된다. 우리는 差別 속에서 單一性을 求하여야 되

겟지만 그러나  單一性 속에 잇는 差別을 看過하면 안된다. 化學은 物理學

에 還元되고  力學에 還元된다. 그러나 이 事實은 그 領域內에 잇는 特殊

性을 除外하지 안는다.

▲

第 二의 局限性 卽 辨證法에 對한 無智가 다음에 暴露된다. 還元하면 事物

과 現象이 變化하는 諸形態의 多樣性 全體를 把握 할 能力이 업고 差別性 

內에서 單一性을 把取하고 單一性 內에서 差別性을 把取 할 能力이 업고 이 

모든 形態 決定性을 考慮 할 能力이 업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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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것은 第 三의 局限性 卽 社會科學에 對한 觀念論的 固執內에 特히 出現

된다. 一般的 哲學的 觀念論 이 史的 觀念論에 通貫하야 잇다고 생각하는 

것은 誤謬이다.


